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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바이오팜, ‘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&D사업’ 선정 

▶경북대학교 와 함께 설치류 기피제 연구개발 착수 

 

<2022-04-25>전진바이오팜㈜ (대표이사 이태훈,110020)이 ‘22년도 중소기업기술

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&D사업’에 지난22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 

‘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&D사업’은 산학연 협력 활

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

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

력형 연구개발(R&D) 사업이다.  

해당 사업에서 전진바이오팜은 천연식품효소생물 기반의 소재 연구 및 독성연구

관련 인프라를 갖춘 경북대학교(식품공학부, 이상한 교수)와 함께 설치류에 의한 

케이블 피해예방을 위한 기피제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. 

최근 국내에서 설치류에 의한 케이블(전력/통신/자동차) 손상으로 인해 화재, 통

신두절 및 자동차부품 갉음 피해 등의 손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. 기존에 설치

류에 의한 케이블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독성이 강한 살서제(나라마이신, 

사이클로헥사마이드) 및 피부·눈 등을 자극하는 기피제(캡사이신)을 주로 사용하

고 있었다. 

하지만, 독성물질 사용으로 생산수율이 저하되고 케이블을 생산 및 설치하는 작

업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천연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

설치류 기피소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.  

현재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‘Markets and Markets’ 의 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

살서제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조 3천억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5.0%

로 계산시 2021년 시장규모는 약 5조 7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, 국내 시장규모는 

2019년 식약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역용제제(살충제, 살서제)의 

시장규모는 240억원, 2018년 기준 기피제 시장규모는 130억원으로 조사 되었다. 



전진바이오팜은 2004년 설립 이래로 천연소재 및 제형기술을 바탕으로 기피제 

관련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피제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

천연소재를 이용해 케이블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신규 소재를 개발한다는 계획

이다.  

개발된 신규 소재는 케이블(전선 및 통신케이블) 뿐만 아니라 포장재, 자동차 부

품, 건축자재등 다양한 산업용품에 손쉽게 접목하여 확장이 가능해 산업에 미치

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. 

전진바이오팜 관계자는 “당사는 기피제 관련 천연소재라이브러리와 다양한 원천

기술을 확보하고 있다.”며 “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산학연 Collabo R&D 기술개

발 사업을 통해 방서케이블 전용 기피소재를 개발 상용화하여 매출증대 및 지역

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,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

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▣ 자료문의  

전진바이오팜㈜ 문석준 차장 053-593-7192/ sjmoon@jjbio.co.kr 


